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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버랜드 추가 수사자료 다음달 법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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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(CB) 발행을 통한 삼성그
룹 경영권 변칙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
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허
태학 박노빈 전·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재판에 CB 
발행 과정에서의 계열사 임원진 등의 공모 관계
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
다.  
 
검찰이 이르면 다음달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
을 소환해 조사한 뒤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건
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
것으로 알려져, 이들 자료에 이 회장 등이 CB 발
행과 실권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포함될지 주목된
다.  
 
서울고법 형사5부(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) 심리
로 이날 열린 허씨와 박씨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
"현재 진행중인 수사 자료를 전면 제시하기는 어
렵지만 일부는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 "이라고 말했다. 다음 공판은 다음
달 22일 오후 3시 열린다.  
 
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허씨와 박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검찰은 CB 발
행이 이뤄질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모 관계
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.  
 
이에 허씨와 박씨 측 변호인들은 허씨와 박씨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
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.  
 
한편 변호인 측은 CB 실권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
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신세계와 삼성문화재단이 배정된 CB를 
인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. 
 
아울러 1심 재판부가 CB가 발행된 때가 아닌 1년 후인 1997년12월에 작성된 신
용평가서 2개를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신용도를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부
당하다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.  
 
1심 재판부는 1996년 말에 작성된 에버랜드에 대한 신용 평가서가 존재하지 않아 
부득이 검찰 측이 제출한 1997년 12월에 작성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
평가서를 바탕으로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채권의 신용도를 판단 , 계열사들이 합
리적인 이유 없이 CB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.  
 
<저작권자 ⓒ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' 머니투데이> 

아파트에 영어마을도 있는데 
슈퍼개미,돈벌고 주주운동도 
수다 떨다보니 특허가 주르르 
[동영상]'타임 100' 참석 비 
수익률보다 중요한 펀드 선택 

  -->이슈제목

  최신기사

美투자펀드,웅진코웨이 
유보고

[내일의전략]만기 
추세냐 조작이냐

[바이오]뇌졸중 뇌손상 규명
료 가능성 높여

 최신칼럼

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고려할 
사항들

[광화문]한국병=
후군

일 하지 않는 자 청약하지도 말라

 오늘의 주요뉴스

정문엔 태극기 '펄럭
는 '만석'

슈퍼개미, 투자로 돈벌고 주주운
동까지

"큰 바늘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
수 있다"

재경차관 "원화절상 될만큼 됐
다"(상보)

아파트에 영어마을도 있다는데

李총재 "일단 동결
지"(상보)

"국내증시 잘나가는 주식에 투자
하라"

지어도 파리 날리는 공항
사 멈춘다

내달부터 내시경 수술도 건강보험 
적용

론스타 기부금 1천억
임승차'

콜금리 3개월째 동결

"환율하락 흡수가능
유지"(상보)

美 금리 5%, 인상 일단멈춤 시사

금값 710불-구리값 

한국 국가경쟁력 
단추락(상보)

  경영ㆍ컨설팅  |  리더십  |  석세스스토리  |  레져  |  석세스북스  |  일반

http://www.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suit.htm#shlee
Administrator
서울고법

Administrator
형사5부(

Administrator
재판장

Administrator
이상훈

Administrator
부장판사)

Administrator
05/

Administrator
04

Administrator
15:

Administrator
49




